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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그룹 트와이스(TWICE·사진)가 2019년 일본 최

고의 K팝 가수에 올랐다.

트와이스는 지난 2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‘연

간 아티스트 토털 세일즈 랭킹’에서 4위를 차지했

다. 이는 2019년 K팝 가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트

와이스가 2017년 6월 현지에서 데뷔한 이래 가장 좋

은 성적이다.

또한 지난 2일 일본 정규 2집‘&트와이스’가 오리

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에 오르며 그룹 통산 다섯 번

째 1위를 거머쥐었다. 이는‘해외 여성 아티스트 앨범 

1위 획득 작품 수’에서 머라이어 캐리(Mariah Carey)

와 타이기록이다.

트와이스는 오리콘뿐만 아니라 빌보드 재팬, 타워 

레코드,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연간 랭킹에서도 상위

권에 올랐다. 빌보드 재팬의‘톱 아티스트’부문에서 

올해 K팝 가수 최고 기록인 5위에 등극했고, 타워 

레코드의‘K팝 일본 발매 앨범 톱10’차트에서는 베

스트 2집‘#트와이스2’와 정규 2집‘&트와이스’로 

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했다. 또한 스포티파이의‘일

본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’부문에서도 K

팝 걸그룹 최고 기록인 5위를 차지했다.

트와이스는 K팝 가수로 유일하게 2019년을 포함

해 3년 연속 일본 대표 연말 가요 축제 NHK‘홍백

가합전’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임

을 증명했다.

트와이스, 2019 일본 최고의 K팝 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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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(사진)가 정신적 고통에 

해외 투어에서 일부 일정을 그만뒀다.

지난 24일‘뉴시스’는 CNN을 인용해 아리아나 그

란데가  정신적 고통에 해외 투어에서 라이브 앨범‘k 

bye for now’공연을 중단했다고 전했다. 그란데는 로

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자신의 해외 투어‘스위트너 월드 

투어’를 마치고 몇 시간 지난 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

알려졌다.‘스위트너 월드 투어’는 올해 3월부터 북미

와 유럽을 돌며 진행되고 있다.

그란데는 지난 7월 해외 투어 중 노래하다가 우는 동

영상이 나온 후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연하면서 

느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. 당시“나는 이번 투어에

서 모두 것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전념하고 있지만 가

끔 눈물이 난다.”고 털어놓았다. .

그란데는 지난 5월과 11월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

나거나 갑자기 아파서 공연을 중단한 후 투어 일정을 

다시 잡은 바 있다.

아리아나 그란데,
해외 투어 중 공연 중단

방탄소년단(BTS)과 트와이스 등 한류 스타들의 인

기에 힘입어 올해 전 세계 한국 재외문화원 25곳에

서 2,600여명이 K팝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

26일 2019년 한 해 동안 21개국 재외문화원에서 진

행한‘K팝 아카데미(한국 대중음악 강좌)’사업 추

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25개 문화원에서 수강생 총 

2,608명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 춤과 노래를 배웠다

고 밝혔다. 전체 수강생은 전년 대비 15% 이상 증가

했다.

K팝 아카데미는 한국 대중음악 전문 강사들을 재

외문화원에 파견해 현지 한류 팬들에게 최신 K팝 춤

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이다. 

4년째인 올해는 8개월 동안 미국, 러시아, 태국, 인도, 

독일, 터키 등 21개국의 문화원에서 강좌가 열렸다.

해외문화홍보원에 따르면 춤이 노래 과정보다 약 

2배 높은 수요를 보였고 BTS와 트와이스 등 유명 아

이돌 그룹의 곡 외에도 발라드, 드라마 삽입곡(OST) 

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.

관광명소 가상현실(VR) 체험, 드라마를 통한 한국

역사 강좌 등 한국문화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

도 높았다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.

재외문화원의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

팝 강좌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경험한 학생들 

가운데 85%가 향후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

를 보였다. 

재외 문화원 K팝 외국인 수강생  급증


